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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2일 <MBN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

 - 인공강우 실험용 임차항공기 운항 적법성은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검토 중이며, 

 - 국제공동 인공강우 실험은 중단되지 않고 해외 전문가와 함께 실험 설계, 

결과 분석, 구름씨 살포 수행 등을 추진 중임.

【 해명 내용1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<세금 8억3천 쏟아부은 인공강우 실험..중단에 행정처분까지, 2019. 12. 12.)>

△ 승인조차 받지 않고 비행기를 개조했기 때문에 2번의 비행마저도 불법비행으로 

행정처분 위기에 몰렸습니다.

□ 부가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차항공기가 ‘항공기 설계’를 변경

하지 않았음으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,

○ 임차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, 명확한 절차

의 확인을 위해 소관 기관(서울지방항공청)에서 부가형식증명 필요성을 검토 

중에 있습니다.

□ 참고로, 2016년도에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임차항공기와 같은 기종으로 

수리·개조 사항에 대해 항공기 기술수준 적합 승인을 받은바, 이번 

실험에서 ‘수리·개조 승인 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,

○ 이번 지적에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자, 계약상대자는 임차항공기의 

‘수리·개조 승인’을 지난 12월 6일(금) 서울지방항공청에 신청하였습니다.

  ※ 「항공안전법」제20조(형식증명 등) ⑤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설계 변경시 부가적인 증

명(부가형식증명)을 받아야함, 동법 제30조(수리·개조승인) ①항공기, 장비품 또는 부

품을 수리 또는 개조시 수리·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승인 받아야함

  2019. 12. 13.(금) 14:50 (총 3매)  즉 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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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명 내용2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위해 이 기종을 외국에서 

빌려왔습니다.

□ 계약상대자가 임차한 비행기는 외국이 아닌 국내 항공업체가 보유한 항공기로 

‘외국에서 빌려온 것’은 사실이 아닙니다.

【 해명 내용3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비용은 8억 3천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24일 두 차례 비행 

이후 실험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.

□ 용역비 8억 3천만원은 항공기 임차(21%), 국제전문가의 인공강우 실험 

설계·수행·분석(34%), 인공강우 실험 및 분석을 위한 장비 활용(45%) 등이 

반영된 전체 금액입니다.

□ 국제전문가와 실험 설계, 결과 분석, 구름씨 살포수행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

되고 있어 실험 자체가 ‘중단’ 된 것이 아닙니다.

○ 다만, 임차항공기를 활용한 실험은 현재 수리·개조 승인을 받을 때까지 

보류된 상황이며 기상청의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실험 중에 있습니다.

【 해명 내용4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5인승 비행기는 비행가능 시간이 1시간 안팎에 불과한데다 구름 속이나 구름 

위를 비행하는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.

□ 임차항공기는 4시간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한바, ‘비행가능 시간이 1시간 

안팎’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

□ 참고로, 태국, 이스라엘 등 국외에서도 인공강우 실험에 임차항공기와 

같은 기종의 항공기를 활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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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명 내용5 /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△ 전문성 부족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.

□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담당자는 기상조절 분야에 약 10여 년의 

경력이 있고,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,

○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조절연구는 지난 2010년 국가연구개발성과 100선에

선정되는 등 기술개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.

□ 국립기상과학원은 앞으로도 기상조절 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

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

